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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공공성 회계투명성강화…공영형사립대 선도

개교77주년국내첫민립대학

학생맞춤형교육 미래교육선도

지역명문사학자리매김

사학혁신지원사업혁신대학 선정

인사민주성 대학혁신과제등수행

사유화방지등공영형사립대발판마련

민영돈총장

올해로개교77주년을맞이한조선대는 지역과함께

100년,학생과함께미래로! 를비전으로설정하고지속

적인대학혁신을이어오고있다.지역의성장과혁신을

이끌고성장의솔루션을제공하며, 학생들에게는발전

적인미래를모색할수있는맞춤형교육을제공하는등

미래교육을선도하는지역명문사학으로서의위상을공

고히다지고있다.

◇글로벌대학으로도약

조선대학교(총장민영돈)는 1946년설립된국내최

초민립대학이다.조선대는설립당시광주전남지역민

7만2000여명이쌀값두말에해당하는100원짜리설립

동지회원권을사는등대학설립에힘을보태만들어진

대학이다.이들이모여만든설립동지회는 민족국가수

립에기여할지역사회의인재를양성한다는설립이념

을기반으로민주시민과전문지식인을양성하는교육

기관을만들기위해노력했다.

하지만어려움도있었다.제 1대총장으로선출된박

철웅은조선대학교설립동지회를부정하며위에언급된

7만2000여명의기부내역을은폐하고개인설립을주

장하며사실상학교를사유화한것이다.박철웅전총장

(1999년사망)일가를퇴출시키고자학내민주화투쟁

이일어났고학생들은 13일간장기농성을거쳐 1988년

박전총장일가를축출했다. 이후조선대는 30년간임

시(관선)이사와정이사체제를거쳤다.

이후조선대는고등교육발전을모색하고지역성장을

이끌며지속적으로성장,발전해왔다.연구결과와대학

혁신을바탕으로세계적인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고등

교육(THE) 순위에처음으로진입하기도했다.이를통

해글로벌대학으로도약하는발판을마련했다는평가를

받고있다.조선대는THE가발표한2023세계대학평가

순위에서국내25위에올랐다.영국의대표신문인더타

임스가 주관하는 THE 2023 세계대학평가에는 104개

나라1799개대학이포함됐다.THE는영국대학평가기

관QS,중국대학평가기관상하이랭킹컨설턴트가발표

하는ARWU와함께세계3대대학평가순위로불린다.

◇선도적인사학혁신지원사업진행

조선대는지난2021년에는교육부가추진하는사학혁

신지원사업수행대학에선정됐다.사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가사립대학의공공성을강화하고사학혁신성과

를발굴해다른대학으로확산시키는사업이다.사업기

간은2021년9월1일부터2023년2월28일까지다.이를

통해조선대는학교법인의공공성을확보,대학발전으

로연결해공영형사립대추진의기틀을마련했다.

교육부는 2021년 5월 공모를 거쳐 조선대를 비롯해

상지대등 5개대학을사학혁신지원사업수행대학으로

선정됐다. 이들대학은회계투명성, 법인운영의책무

성,교직원인사민주성, 법인대학의혁신과제등을수

행해왔다. 특히사학혁신사업과제에는상시내부회계

통제시스템구축,법인의개방이사확대,교직원징계위

원회에개방이사의무적참여등사학의투명성과법인

운영의공공성강화를위한과제들이포함됐다.

조선대는지난 2년간사립대학의공공성제고를위해

대학의회계투명성확보를위한예결산과정의구성원

참여, 재정회계정보공개내부회계관리감독, 법인운영

의책무성확보를위한법인과대학의협력강화, 법인

운영의공공성을위한열린이사회운영및이사구성의

개방성 강화 등을 수행했다. 조선대는 이 사업을 통해

대학의회계투명성, 법인이사회운영의민주성과책무

성제고등사학의공공성강화를이끌어냈다.

◇민립대학명문화…공영형사립대발판마련

조선대는사학혁신지원사업선정당시설립자친인척

이사장제한, 법인이사중임기간의제한등두과제를

핵심과제로선정했다. 학교법인설립자의친인척에대

한이사장제한을통해대학의사유화를방지하고법인

운영의공공성을확보하고자했다.또한법인이사의중

임기간을제한함으로써대학의사유화를방지하고법

인이사회의민주성과책무성을강화했다.

교수평의회, 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총동창회, 시민

단체등이여러차례의토론회와간담회를거쳐정관개정

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구성원들의의지를모았다.

이같은 활동들은 학교법인의 정관 개정으로 이어졌

다. 조선대는 2022년 11월 17일제13차이사회를열고

제95차정관개정안을의결하였는데, 정관개정으로조

선대학교는민립대학임이명문화되었고,설립자의친인

척 이사장 취임 및 법인 이사의 중임 횟수를 제한하였

다. 이를 통해 대학설립 정체성이 확립되는 한편 대학

사유화방지및이사회의공공성을강화하여공영형사

립대로나아갈수있는토대를마련했다.

민영돈조선대총장은 사학혁신지원사업의핵심과

제인설립자친인척이사장제한, 법인이사중임기간

의제한등이정관개정을통해성공적으로개선됐다며

이를발판삼아학교법인의공공성과민주성이강화되

어, 조선대학교가지역사회와함께하는공영형사립대

로전환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조선대産큐브위성2년뒤에도우주로
박설현교수팀 경연대회최종선정…2년간 7억5천만원연구비지원

조선대 기계공학과 박설현(앞 줄 가운데) 교수가 이끄는 코스믹 라이트 하우스 키퍼(Cosmic Light house

Keeper)팀.이들은2025년발사될누리호에큐브위성을탑재한다. <조선대제공>

조선대학교가 2025년에 발사 예정인 누리호에도 큐

브위성을싣는다.

지난 6월우주로발사된누리호(2차발사)에도조선

대가자체개발한큐브위성을탑재했었다.

조선대는기계공학과박설현교수가이끄는조선대팀

Cosmic Light house Keeper가 2022년큐브위성경

연대회에서최종선정돼, 2025년예정된누리호4차발사

를통해큐브위성을우주로보내게됐다고 19일밝혔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최근대학(원)생을대상으로

개최한 2022년큐브위성경연대회에서최종 6팀을선

정하고최종선정확인서를수여했다.

큐브위성경연대회는대학(원)생들에게큐브위성을

설계제작하고발사및운용전체를경험해볼수있는

기회를제공한다.

우주개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

되고있다.

6개 팀은 고급위성 분야의 조선대팀(팀명 Cosmic

Light house Keeper) 서울대팀(팀명 SNUGLITE),

기초위성분야의세종대팀(팀명 SUNRISE) 인하대팀

(팀명 InCuPion) KAIST팀(팀명 GBSAT, K-

HERO)등이다.

조선대팀은 지난 6월에 누리호에 탑재된

STEPCUBELab-II (지도교수 오현웅)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서울대와함께 고급위성 제작팀으로최종

선정됐다.고급위성으로선정되면항우연으로부터향후

2년간 7억5천만원의개발비용과함께위성설계검토,

우주환경시험등큐브위성제작에필요한각종기술을

지원받는다.

2025년예정된한국형발사체누리호 4차발사를통

해궤도에도투입된다. 조선대팀이이번에개발한위성

CPSat(Cosmic Pulsating nano-Satellite) 은우주

에서 깜박이는 광원(光源, Pulsed Diode Laser,

Flashing LED)의성질을이용해하향데이터링크를

시현검증하는우주광통신궤도검증위성이다.

임무수행기간은6개월이며무게는 3.9kg이다.

위성개발에는조선대광기술공학과안태정교수연

구팀이레이저광통신탑재체개발을위해공동으로참

여하고, 조선대항공우주공학과이현재교수연구팀이

개발한별센서도궤도성능검증을위해탑재될예정이

다. /윤영기기자penfoot@kwangju.co.kr

지역명문사학으로위상을굳건히다

지고 있는 조선대학교. 사진은 조선

대학교설경. <조선대제공>


